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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들을 때도 가슴이 뻥 뚫리지 않고

답답하여 찬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먹다 보니 500ml를 두 번이나 먹었는데

그래도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가슴이 육인지 영인지 모르니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귀한 말씀을 들어도 저 저번 주 말씀 제목도

기억 못 하고 사는 저 자신이 한심하고 

멍청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나는 회개기도를 하니 

눈물이 났고 자신감이 상실되면서 

한숨만 푹푹 쉬어졌습니다.

장의자에 머리를 거의 기대고 

기도할 힘도 나지 않아 있을 때 

주님이 제 목 아래 등 부분을 

두들겨 주시며 고개 숙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들어보아라. 

말씀은 네가 부지런히 행한다 해도 

연륜과 깨달음에 따라 

그리고, 실천의 양만큼만 기억한다.

실천을 충분히 다 했다고 해도 

그 깨달음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자책하지 마라.

귀히 보고 마음에 품고 

계속 말씀을 실천해야 네 것이 된다.

끝까지 하는 것이다.

머릿속에 기억만 잘하고 읊어댄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보아라.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낸다.

말만 잘한다고 해서 

말씀을 다 아는 자가 아니니라.

깨닫고 말씀처럼 계속 실천하며 사는 자라야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려면

네 몸이 익혀서 늘 그와 같이 살아라.

그럼 그 말씀은 네 것이 되는 것이다.

가자.

주님이 “가자”라고 하시니 

날개 있는 남자 천사 2명이 

양쪽 어깨 쪽을 각각 잡아 올려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천사들은 연 하늘빛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금발에 가까운 브라운 계열 

웨이브가 살짝 있는 짧은 머리였습니다.

천사는 세마포 모양의 옷을 입었는데 

연 하늘빛 세마포가 양어깨에서부터

세마포 끝단까지 X자로 반짝이는 

금박 줄이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빛이 나서 아주 근사했습니다.

옷은 상당히 얇아 보였는데 

몸이 비치지는 않았습니다.

천사 옷이 유난히 반짝이는 느낌이 들어 

주님의 옷도 다시 한 번 보았습니다.

좀 전만 해도 흰 세마포였는데 

지금은 금 휘장으로 포인트를 두고

주님 어깨에 금 휘장 시작되는 부분에 

금 꽃으로 된 큰 코사지 장식이 있었습니다.

옷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신기해서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저의 옷은 진주 펄 느낌의 상아색이며

상체는 타이트했고, 

허리부터는 캉캉 치마처럼 여러 층이 있는

드레스였습니다.

캉캉 치마 끝자락에 금박으로 되어 

더욱 반짝였습니다.

평소 육신의 취향은 캉캉 치마 질색인데 

오늘 보니 귀엽기도 하고 

예뻐 보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육으로 보는 것과 영으로 보는 것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양쪽 팔을 15도 각도로 



옆으로 벌이고 모두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천국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사들은 계속 제 팔을 안고 있었고,

날아가듯 주님과 함께 계속 

어디론가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대형 삼각형 모양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빛이 났고, 

은은한 무지갯빛이 도는 

보석 건물이었으며 건물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찬란한 빛을 받으며 

형형색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천사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높은 건물인데 

각 층 건물 안에는 많은 자가 

입구 문을 등지고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을 위로 올린 자, 

한 손만 위로 올린 자,

반 무릎 꿇은 자, 

고개를 뒤로 젖히며 눈을 감고 있는 자,

하늘 보는 자,

한 손은 위로 또 한 손은 자기 가슴에 대는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은 자,

두 손을 자기 얼굴에 감싸 있는 자,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는 자.

갖가지 모양의 천군 천사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는 은은한 빛이 나는 

연 하늘빛 세마포를 입고 있었으며, 

긴 머리와 짧은 머리의 여자 남자 천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뒤에 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 이곳은 천국의 기도실이다.

여기 모인 자들은 지금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들을 하고 있구나.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천사들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돕는 천사들이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들인데 

사람보다 더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 모습에 

조금은 당황도 되었습니다.

천국 기도실에는 모두 연 하늘빛 드레스나 

세마포를 입고 기도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조금 전 함께 온 2명의 남자 천사도 

연 하늘빛 세마포였으니 이들도 

기도하는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의 기도 내용을 

살짝 들을 수 있었습니다.

*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고 싶다.

*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리고 싶다.

* 주님 위해 기쁨을 더 드리고 싶다.

* 이 천국이 하나님의 법으로 더 멋있게 되기를.

* 주님 시중드는데 더욱 심정 맞출 수 있게.

* 주님의 길을 늘 심정으로라도 평탄케 할 수 있게.

* 하나님이 늘 쳐다볼 수 있는 자 되길.

다들 본인들이 관심 있고 자기 사명에 맞는 

기도를 하는 듯했습니다.

주님이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저도 그들 옆에 앉아서 심호흡을 잠시 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하나님이 라고 말하는데 

감동의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범벅되었고, 

다시 심호흡하고 “예수님이...”라고 하자



또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으로 가슴이 뜨거웠고

불이 나는 것처럼 사랑이 밀려왔습니다.

그 사랑은 감사함과 고마움이었습니다.

“ 주님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와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항상 저를 이끌어 주시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코치해 주셔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수정해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길 가는데 착오 없게 

사랑으로 이끄소서. 

주님도 저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리라 절대 믿고,

절대! 절대! 절대 믿고.

이 시간 온전한 주님 사랑으로 휴거 받고 

꼭 그 재림 날 저를 이곳에서 살게 하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같이 온 

남자 천사 2명 중 한 명이 

작은 금 그릇 (가로 세로 20cm)에 든 

투명하고 반짝이는 가루를 

제 머리에 뿌려 주었고, 

다른 한 명은 금가루를 기도하는 

제 두 손과 무릎 위에 뿌려 주었습니다.

다 뿌리고 두 천사가 함께 

“늘 기도하는 인생이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음성은 너무나 부드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여자 천사 2명이 와서 

연 하늘빛 드레스를 저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색깔을 보니 기도하는 자들과 

디자인은 약간 틀리지만 

빛깔은 거의 비슷해 보이는 

연 하늘빛이었습니다.

드레스는 양팔만 소매 사이로 끼면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 

디자인은 화려하기도 하고 

때론 은은해 보이는 우아한 드레스였습니다.

감촉은 비단처럼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두 여자 천사는 기도의 드레스라고 했으며

다 입히고, “늘 기도하는 인생이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2명의 천사가 

저의 양볼에 각각 뽀뽀했습니다.

그리고, 귀에 두 명이 똑같이 대고

“늘 기도하는 인생이랍니다.”

라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 모두 기도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해라.

늘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멎게 하잖느냐.

기도하라.

모두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하라.

너희의 모든 소망, 희망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부터 하라.

기도, 기도, 기도하라.

나와 대화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라.

나를 빼앗기지 마라.

나를 부르짖어라.

나 예수만이 너희를 이 천국으로 오게 할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속히 너희를 

이곳에 오기를 원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이리도 너희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마음이 저릴 정도로 사랑하고 사랑해서 

이리 보여주노라.

기도실에서 나오려 할 때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우아하고 통통한 여자 천사가 저를 잡더니 

작은 황금으로 된 십자가를 선물로 주면서 

제 두 손에 안겨주며 저를 안아 주고, 

오른쪽 볼에 뽀뽀해 주었습니다.

그 입맞춤이 너무 부드럽고 따스해서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뭉클해졌습니다.



꼭 엄마 같았습니다.

천국 문 입구에서 2명의 남자 천사와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주님과 저는 지구로 잘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주님과 나란히 앉아서 

저도 주님도 아무 말 안 하고 단상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곧 성령운동이 끝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참을 안아 주셨고 

저는 주님께 안기면서 알지 모를 

막연하지만 주님 심정이 제 마음에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찡해졌고, 

주님이 가시려고 하자 

제가 두 손으로 

주님 허리 쪽 세마포를 잡고 

주님 품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은 다시 꽉 안아주시며 

“기도로 만나자. 사랑한다.”하시며 

주님의 향기만 오래도록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